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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정치 비자금 전달 오명까지…
검찰, 김창근 사장이 100억원 전달 … 기업이미지-신뢰 끝없이 추락

SK는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에게 100억원의 비자금을 직접 전달한 당사자가 김창근 당시 구조조정본부장인 

것으로 확인되자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자금을 전달한 과정이 마치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지극히 비밀스럽고도 부적절한 방법으로 행해졌

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자 크게 당혹스런 모습이다.

SK 관계자는 “검찰에서 비자금 전달 과정을 낱낱이 밝혔는데 무슨 할말이 있겠느냐? 김창근 사장이 당시 

구조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총대를 메고 그런 역할을 수행했던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지금은 해체된 구조본부가 사실상 총수의 브레인과 수족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구조본부의 수장인 김창근 

전 본부장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을 것이라는 부연이다.

SK는 김창근 사장이 SK사태의 와중에서 한차례 구속된 데 이어 다시 비자금 전달이라는 악역을 맡은 것으

로 공개됨에 따라 개인의 명예실추는 물론 회사의 이미지도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SK 대표이사 사장이기도 한 김창근 전 본부장은 최태원 SK 회장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주식의 맞교환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용산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창근 사장은 1974년 SK케미칼에 입사해 외환과장과 자금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1994년 구조본부의 전신인 경영기획실로 옮겨 주로 재무업무를 담당해왔다.

2000년 12월 그룹 구조조정추진본부장이 됐으며 2002년에는 SK 사장에 취임하면서 구조본부장과 SK 사장

을 겸직하다가 2003년 6월 구조본부가 해체되면서 지금은 SK 사장직만 유지하고 있다.

SK 그룹의 대표적 재무통으로, 꼼꼼한 성격에다 일처리가 매끄러우면서도 충성도가 강해 최태원 회장과 손

길승 그룹회장의 신임을 받았으며 외환위기 이후 그룹의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한 구조조정 작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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